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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령은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회개하고 간구하여 받았어도 열심히 하

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식듯이 식는다. 만물의 이치와 같다.

2. 성령을 겨울철의 어떤 따뜻한 물체를 받은 것이나 혹은 어떤 선물 보

따리로 생각하지 말아라. 성령님은 천모이며,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, 

나 예수가 되기도 한다. 

3. 성령님을 예전보다 못 하게 모시면 자동적으로 점점 멀어져 같이 계

시지 않게 된다.

4. 손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반갑게 대하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져 

흐지부지 대하면 손님은 어느새 떠난다. 성령님도 그러하시다.

5. 성령을 축소시켜 비유하여 말하겠다. 

   자기 애인이 있는데 잘 대해 주지 못하여 멀리 떠나게 되었다. 떠나간 

애인을 보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같이 대하니 애인

이 다시 왔다. 이에 기뻐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. 

   그런데 애인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또 떠났다. 뜨겁게 사랑하며 대해 

주지 않으니 멀리 떠나간 것이다.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니 외롭

고 쓸쓸하고 고독함이 밀려왔다.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

하지 못하니 곤고했다. 이때는 처음보다 더 애인에게 잘못을 고하고, 

회심하고, 더욱 뜨겁게 대해야 애인이 그 힘을 받고 오게 된다. 

   성령을 이같이 이해하면서 깨달아야 된다. 성령을 너희 신랑 되는 나 

예수라고 생각하여라. 삼위는 동일한 존재다. 물론 각 위로 존재한다.

   성령은 어떤 선물같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. 대

하는 대로 함께한다. 성령은 하나님이요, 성령님이요, 너희 신랑인 나 

예수다.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. 성령을 

받았으면 네가 행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. 성령이 지금도 너에게 뜨겁

게 역사하는지 보아라.  


